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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아버지, 제가 배운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다나는	시험지를	다시	보았어요.	이미	푼	문제를	살펴본	

다음,	어려운	문제를	다시	찬찬히	읽어	보았어요.	그러자	

어떻게	풀어야	할지	방법이	생각났어요!	초조했던	마음도	

스르르	풀렸어요.	다나는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방과	후에	다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가족들에게	신이	나서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문제	푸는	방법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다나가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경전	구절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셨어요.”

“우리	딸	정말	잘했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언니가	승리자가	된	거야!”	타티아나가	말했어요.

다나는	웃으며	맞장구쳤어요.	“맞아!	어떤	점수를	받게	

되든,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다나는	엄마와	타티아나를	꼭	

껴안았어요.	다나는	다음	주에는	어떤	경전	구절과	친구가	

될지	정말	기대가	되었어요!	●

이 이야기는 과테말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친6쪽으로 가서 과테말라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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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 스티븐슨
교회 잡지

(실화에 근거함)

“항상	기도하라.	그리하여	

네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라].”(교리와	성약	10:5)

다 나.”	엄마가	부르셨어요.	

“학교	갈	준비는	다	

했니?	경전	암송할	시간이야!”

“네	잠시만요!”	다나는	

화사한	색깔의	책가방에	

수학책을	밀어	넣은	뒤	가방을	

어깨에	걸쳐	맸어요.

다나의	가족은	매주	새로운	경전	구절을	암기하고,	매일	

학교에	가기	전에	함께	성구	암송	연습을	해요.	엄마는	새로운	

경전	구절을	배우는	일은	마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머릿속에	넣어	두면,	언제든	

필요할	때	떠올릴	수	있거든.”

다나와	여동생들은	현관에	선	채	이번	주	경전	구절을	

되풀이해서	읊었어요.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이	구절이었죠.

“항상	기도하라.	그리하여	네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라.”	다나와	동생들은	함께	이	구절을	암송했어요.

“‘승리자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다나의	여동생	

타티아나가	물었어요.

“네가	힘든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뜻이지!”	다나가	말했어요.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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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단다.”

다나는	서둘러	등교하면서	

마음속으로	경전	구절을	

반복해서	외웠어요.

그날	오후,	다나의	선생님은	

교실	앞에	걸린	파란색과	

하얀색으로	된	과테말라	국기	

옆에	서셨어요.	“이제	수학	

시험을	시작할	거예요.”	모랄레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시험지를	나눠	주기	

시작하셨어요.

다나는	수학을	좋아하고,	또	잘했어요!	다나는	이번	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시험을	잘	볼	자신도	있었어요.

다나는	연필을	들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자신	있게	

답을	적어	내려갔고,	이제	마지막	몇	문제만	더	풀면	되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문제들은	정말	어려웠어요.	어떻게	풀어야	할지	

방법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다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과연	다나가	수학	

시험을	잘	마칠	수	있을까요?	다나는	연필을	들고	문제를	다시	

읽었어요.

그때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항상 기도하라. 

그리하여 네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라….’

다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런	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를	드렸어요.

다나와
수학 시험

“

16724_KR.indb   8 2020-07-20   오후 9:47:28


